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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겨울 무슨 ‘코트’ 입을까?

2018 F/W 시즌을 맞아 업계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

코트를 선보였다. 겨울의 차가운 공기도 막아줄 포근한 

코트를 멋스럽게 입는 법을 styleM (stylem.mt.co.kr)이 

소개했다.

◇ 롱코트 유행…허리끈 & 퍼 장식으로 멋내기

지난 겨울, 봄 시즌에 이어 

이번에도 무릎을 덮는 길이

의 롱코트가 유행이다. 롱코

트는 종아리 중간까지 내려오

는 과감한 길이를 고르면 멋

스럽다. 올해는 톤 다운된 브

라운, 그레이, 블랙 외에도 파

스텔 톤의 화사한 컬러가 사랑

받고 있다.

키가 작아보일까봐 고민이라

면 무릎까지 오는 길이를 선택해도 좋다. 특히 허리끈으

로 허리선을 높게 강조하면 체형을 보완해 다리를 길어 

보이게 연출할 수 있다. 루즈한 스타일의 코트 역시 허

리끈을 가볍에 묶으면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.

어깨에 걸치는 퍼 장식으로 시선을 위로 모으는 방법

도 있다. 최근에는 양쪽 끝에 끈이 있는 디자인 또는 자

석이나 트임으로 쉽게 여밀 수 있는 퍼 머플러가 출시돼 

코트를 다양한 분위기로 착용이 가능하다.

◇ 패턴으로 포인트, 체크무늬 코트

체크무늬는 일년 내내 사랑

받는 패턴이다. 특히 올 시즌

에는 다수의 스타들이 회색 

체크무늬 코트를 입어 눈길

을 끌었다. 이들은 또 긴 머리

카락을 자연스럽게 풀어 내리

고 생기 있는 립 메이크업으로 

화사함을 더했다.

회색 코트가 잘 어울리지 않

는 것 같아 고민이라면 상심하

긴 이르다. 회색에 블루나 레드 등의 포인트가 있는 코

트나 브라운 계열의 체크무늬 롱코트로 자신의 톤에 맞

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. 

선이 얇은 글렌체크 무늬는 차분하거나 레트로 분위

기를 풍긴다. 좀 더 과감한 디자인에 도전하고 싶다면 

선이 굵은 체크나 타탄 체크를 선택해보자. 컬러풀한 체

크무늬는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도 시선을 끄는 매력이 

있다.

◇ 패딩만큼 따뜻, 페이크 퍼 & 시어링 코트

최근 일부 브랜드는 환경 

및 동물 보호를 위해 모피 

사용 중단을 내세우며‘페

이크 퍼’(Fake Fur, 인조 모

피)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. 

최근 제작되는 인조 모피는 

천연 모피만큼 따뜻하고 멋

스러워 더욱 사랑받고 있다.

양모 또는 인조모를 사용

한 플리스(Fleece) 소재는 특

유의 부피감과 포근한 느낌

이 특징이다. 올 시즌에는 오버사이즈 디자인으로 가죽 

또는 데님 재킷 위에 레이어드하거나 짧은 길이로 몸에 

딱 맞게 입는 디자인이 인기다.

페이크 퍼 코트는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쭉 인기를 끌 

예정이다. 특히 올 가을겨울 시즌 메가 트렌드인 애니멀 

프린트를 접목한 디자인이나 과감한 색감의 원컬러 코

트가 패션피플의 핫 아이템으로 등극했으니 참고할 것. 

퍼 코트는 안에 받쳐 입은 옷이 드러나게 입거나 여민 

후 벨트를 매치하면 부피감을 보완할 수 있다.

깎은 양털을 가죽 코트 안에 사용한 시어링(Shearling) 

코트와 페이크 퍼와 페이크 레더를 사용한 무스탕(무통) 

코트 역시 이번 시즌에는 긴 기장이 유행할 전망이다. 

무스탕은 가죽 특유의 강렬함 또는 스웨이드의 따뜻

한 느낌을 자아낸다. 롱패딩 못지 않은 보온감까지 갖춰 

퍼 재킷과 함께 한겨울까지 입을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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